
   

본문 신 5:12-15 제목 참된 안식의 의미
찬송 일시 2026.     .      . 
 왜 우리 기독교는 안식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(일요일)을 안식일로 지키는가? 첫 번

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안식일 다음 날인 주
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. 부활이 있기에 죽음도 쉼이 될 수 있습니다. 부활이 있기에 이 땅에서 주
를 위하여 수고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.  

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보다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
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
함이었습니다. 출애굽기 20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엿새 동안에 
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 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“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
희도 쉬어라”는 명령입니다. 사람들은 쉬면서 생각해야 합니다.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? 우리는 
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?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 갈 때 비로소 인간
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.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창조 질서
를 따라 살아 가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며, 사람은 창조주가 아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. 

신명기 안식일 계명은 구속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“너는 
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
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”(신 5:15). 하나님
은 계명을 주실 때 먼저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. “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
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” 즉, 너희는 구원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
십니다.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과,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입니
다.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. 우리
는 율법을 지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. 

세 번째 이유는 안식일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거룩한 표징
이기 때문입니다. 렘 31:31 “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
새 언약을 맺으리라.” 히 8:13 “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
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.” 이 땅의 모든 것 즉 교회도, 계명도, 가정도, 기업도은 하늘 나라의 
모형입니다.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참된 안식일을 지키
기 위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?

1.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. 
거룩이라 함은 분리를 뜻합니다. 주일은 세상과 분리된 날입니다.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구속질서를 따

라 감사하며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고 그 날을 준비하는 날입니다.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
하고,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성령으로 경배하는 예배를 통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
있습니다. 

2.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해야 합니다.  
‘네 모든 일(콜 멜라크테카)’에서 ‘일’을 의미하는 ‘멜라카(ns}6n)’는 에게 사명을 주어 파견하다’는 뜻

이 있는 ‘말르아크n^bn)’와 동일한 어원을 갖는 단어로서 에게 명해진 일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맡겨
주신 아름다운 ‘사명’이라는 의미도 함께 깃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즉 힘써 일을 한다는 것은 
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.

3. 참된 안식은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. 
“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

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
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”(15절).

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쉼을 얻게 됩니다. 창조주 하나님, 구원자 예수님, 보혜사 성령님께 예배
드릴 때 안식이 있습니다. 잠시 쉬면서 세상의 그 어떤 복 보다도 가장 귀한 복인 구원받은 복을 기억
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. 이 안식을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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